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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수용 분위기, 올해 상승세 꺾여
○ 우리 사회 성소수자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57%, 작년 대비 5%포인트 하락
○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 출전 '허용 불가' 70%… 초등학교 교사·대통령 종사 수용은 각 35%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감정은 5년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성전환자의 사회 참여와 성소수자의 직업 종사에 대한 수용 인식은 참여 영역과 직업 성격에 따라 크게 갈렸다. 한국리서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 인식을 담은 「2026 성소수자 인식조사」를 공개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는 인식은 지난해 62%에서 올해 57%로 5%포인트 감소했다. 앞으로 국민 의견 차이가 좁혀져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44%,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41%로 팽팽하게 맞섰다. 성소수자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던 18-29세(53%)와 30대(46%)에서 오히려 비관 전망이 높았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도 세 유형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성전환은 40%에서 38%로, 동성애는 38%에서 34%로, 양성애는 38%에서 35%로 낮아졌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성전환 40%, 동성애 42%, 양성애 40%였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수용 인식이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주춤했다.
성소수자 유형별로 보면 게이(남자 동성애자)에 적대적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고 트랜스젠더 38%, 양성애자 37%,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 33%가 뒤를 이었다. 호의적이라는 응답은 양성애자 11%, 레즈비언 10%, 트랜스젠더 8%, 게이 7%로 모두 10명 중 1명 수준이다. 네 집단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평균을 낸 뒤 호의적인 입장, 중간 입장, 적대적인 입장으로 분류하면,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사람은 47%로 절반에 가까웠고 호의적인 사람(13%)의 세 배를 넘었다. 중간은 40%였다. 적대적인 감정은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5년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전환자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경우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70%로 가장 높았고 여성 목욕탕 이용 불가 49%, 여대 입학 불가 48%였으며 여자 화장실 사용은 허용 41%, 허용 불가 41%로 팽팽했다.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 불가 응답이 남성 스포츠 종목 출전 57%로 가장 높았고 남성 목욕탕 이용 45%, 군 입대 38%, 남자 화장실 사용 37%였으며 군 입대(허용 44%)와 남자 화장실 사용(허용 43%)은 입장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격이 같은 항목끼리 비교하면 여성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모두 컸다.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스포츠 종목 출전의 경우 여성 종목(70%)이 남성 종목(57%)보다 13%포인트 높았고 목욕탕 이용은 여성 목욕탕(49%)이 남성 목욕탕(45%)보다, 화장실 사용은 여자 화장실(41%)이 남자 화장실(37%)보다 각각 4%포인트 높았다.
성소수자의 직업 종사에 대한 수용도는 직업 성격에 따라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65%, 기업 경영인 64%, 연예인 62%로 대중·미디어와 기업 영역에서 높았던 반면, 초등학교 교사와 대통령은 각각 35%, 중고등학교 교사와 육아 도우미는 각각 37%로 가장 낮았다. 
한국리서치 이소연 책임연구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 모두에서 정체하거나 소폭 후퇴했다.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태도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에서도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은 67%가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성소수자라도 어떤 직업이나 지위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수용 여부가 갈려,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돌보는 직업과 대통령은 수용한다는 응답이 30%대에 그쳤다. 논의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론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인식과 개별 사안에 대한 인식을 함께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웹조사 결과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 URL을 발송했으며 표본은 지역·성별·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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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은 성전환 38%, 양성애 35%, 동성애 34%로 세 유형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8%포인트 앞섰다.

[image: ]
[그림2] 성전환 방향과 관계없이 스포츠 종목 출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여성 종목 출전에서 70%, 남성 종목 출전 57%로 가장 높다. 다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에 대한 허용 불가 응답이 목욕탕 이용(49%, 45%)과 화장실 사용(41%, 37%)에서도 모두 높아, 여성 영역에 참여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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